
갑신년 첫 햇살이 소백산 자락 황매산(黃梅山

1,108ｍ) 암봉의 이마를 때리자, 잔잔하던 합천호의

수면은 일순 금빛 비늘로 흔들린다. 수심에 잠긴 영

산(靈山)의 그림자는 소문처럼 매화꽃으로 벙글려는

듯 사방에 서기가 느껴진다. 새해의 첫 나들이를 덕

담, 법어 요란한 절집으로 향하지 않고 굳이 폐사지

로 향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해는 좀 더 비장한 다짐

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였다. 그것

도 합천 땅 영암사지(�岩寺址 사적 131호)를 찾는

것은 영암사지야말로, 신령한 힘과 기상이 분출하는

황매화 같은 전국 최고의 폐사지이기 때문이다. 과

거의 역사와 자연은 유물로, 골동품으로 등급을 매

겨야 올바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주초로,

장대석으로 다시 다듬어 써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청솔 우거진 빈 절터에 아직도 으스러질 듯 여의주

를 깨물고 있는 돌거묵의 얼굴에서 이 땅의 진정한

미래가있음을본다.

영암사지는‘잊혀진 가람탐험’을 시작한 이래 수

시로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대표적 폐사지이

다. 유홍준 선생이‘답사 여행의 비장처(秘藏處)로

가장 먼저 손꼽는다’고 극찬한 영암사지를 나는 전

국의 폐사지 대부분을 일별한 뒤에야 찾게 되었다.

늘상 가는 시중의 단골집을 찾는다면 모르되, 오랫

동안 사모하던 성지를 찾아가는 일을 택일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폐사지 답사도

격식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폐사지를 찾아 만행

하는 폐사지 신도들의 덕목이고, 법도이다. 맑고 부

신 겨울햇살이 합천호변에 도열한 벚나무 가로수들

의 마른 가지를 쓰다듬는 날, 어디 치성 드리러 가는

촌부(村婦)처럼 잰 걸음으로 폐사지 답사의 원찰과

도 같은 영암사지, 거기 주석하는 그 무등상불(無等

像佛)을친견하러달려갔다.

영암사지는 이름 그대로 참으로 빼어난 폐사지이

다. 폐사지 답사 여행의 절정을 나 또한 여기에서 맞

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 대단한 사역은 아니지

만 군립공원 황매산의 장쾌하게 솟은 세 암봉을 배

산으로 한 절터의 입지는 참으로 절묘하고 미려하

다. 비록 무너진 옛 가람 터이기는 하나 어느 한곳 빈

틈이 없다. 텅 빈 충만, 그것이다. 군데군데 복원의

어설픈 손길을 탓으나, 있을 자리에 있을 것이 있고,

남을자리에남을것이남아있다. 

성급히 쌍사자 석등(보물 제353호) 앞이나 삼층석

탑(보물 제480호)으로 달려가기보다 마음을 다스려

절 터 한 켠에 움크리고 있는 시든 불두화 한포기를

만나 볼 일이다. 여름 내 사발 같던 새하얀 꽃숭어리

들이 찬 서리에 좌탈입망한듯 말라붙어 있다. 불두

화는 열매를 남기지 않는다. 불도에 정진하는 고승

처럼세상에인연의씨앗을뿌리지않는것이다.

영암사터는 동서 일직선상으로 쌓은 3단의 석축

위에 탑과 석등, 금당이 차례대로 놓인 통일신라 말

기에 창건된 선종의 사찰로 추정된다. 1984년 발굴

작업에서 하대 신라와 고려시기의 각종기와들이 출

토되었으나, 명문을 밝힐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

다. 다만 8세경의 금동여래입상이 출토된 것과, 남아

있는 석점의 보물급 유물들이 9세기경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이 무렵 이 지역 호족의 발원으

로 창건되어 고려 현종 때 적연국사(寂然國師

932~1014)가 주석할 만큼 명성을 날렸으나, 조선 초

폐사되어오늘에이르는것으로여겨진다.

영암사지 탐험은 정교하게 쌓아올린 석축과 석축

위의 석조물들, 그리고 동편 조사당 터 암수 2개의

귀부(보물 제489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

피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인근 가야산 자락의 법수

사지 석축이 성곽처럼 그 위용이 장대하다면 영암사

지 석축은 정교하고 아름답다. 사각으로 다듬은 돌

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팔뚝돌을

끼워 넣은 안목은 역학적인 것과 구조적인 면을 고

려한 공법이어서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1천여 년

전 신라 석공의 만만치 않은 식견과 공력을 현대에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축대

아래 유구는 최근까지 해인사에서 발굴 중이었다는

데, 옛 사람의 정성에 비해 그것을 파헤치는 오늘의

손길들이거칠게만느껴진다.

영암사지 건축에 깃든 옛사람들의 정성은 금당의

석단 4면에 돋을새김한 여덟 마리 사자, 불대좌 기초

석의 팔부중상, 금당 계단 소맷돌의 가르빙가 조각

상 등 절 터 구석구석 어느 한곳 빼 놓을 곳이 없다.

어쩌면 옛사람들은 이렇게도 섬세하고 감미로운 삶

을 살았는가. 세월이 흘렀어도 좀처럼 무르지 않는

그 손 맵시는 차라리 그립다 못해 서글프게 느껴진

다. 쌍사자 석등 옆으로 난 돌 계단은 또 어떤가. 통

돌을 무지개 모양의 호(弧)로 깎아 발뒤꿈치가 들리

도록 오르게 한 발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세들에게

건네는선조들의여유요, 짓궂은농같기도하다. 

통일신라 3층석탑의 정형인 제1석축의 삼층석탑

과의 대면은 뒤로 미루고, 쌍자사 석등과의 법 거량

을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다.

역시 화강암 통돌을 깎아 두

마리의 사자가 석등을 받치

고 있는데, 쳐켜 올린 꼬리와

힘을 준 뒷다리는 그 입체감

과 사실성이 뛰어나 생동감

이 흘러 넘친다. 두 몸이 하

나로 부둥켜 안고 화사석(火

舍石)을 머리에 인 쌍사자의 긴장감은 가히 백옥빛

영암을 떠받치는 힘이요, 법계를 걸머진 팔부중상의

기상 그것이다. 속리산 법주사의 쌍사자 석등(국보 5

호)과 함께 우리나라 석등 중 최고의 조형미를 갖춘

보물중의보물이이것이다.

금당 옆 솔 숲으로 가린 조사당 터에는 암수 한 쌍

의 귀부가 있는데, 이 또한 영암사지를 영암사지답

게 하는 명물인 동시에 하대 신라와 고려 전기의 성

보를 대표하는 명물이다. 하나는 적연국사 비석받침

이고, 하나는 창건주 스님의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

히 동쪽 거북은 긴 목을 직각으로 곧추 세우고 여의

주를 으스러지게 물고있는 것이 금방이라도‘용연’

을 향해 섬광을 뿜을 듯 하다. 등 뒤의 겹줄 귀갑문과

사실적인 인동덩굴 문양, 그리고 급한 경사는 강인

함과함께율동감을불러일으킨다. 

영암사지는 그냥 폐사지가 아니라 신령한 폐사지

기에 더 불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절 터 양 옆의

낡은 요사채는 지금처럼 늙고 가난한 모습이 옛 절

터에 더 잘 어울린다. 욕심을 내 오른쪽 산비탈의 대

적광전처럼 절터를 위압한다면 영암사지의 신비는

그 날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바위는 이끼를 거적 삼

아 덮고 선정에 들어야 너럭바위의 품계에 오르는

법! 황매산 중턱 모산재의 철축들은 때되면 다시 진

홍빛갑사댕기를머리에두를것이다. 

<시인, 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 

사진=고영배기자

<다음은감포감은사지편>

합천 영암사지

장지현의

폐사지를 찾아서

절터 뒤로 보이는 황매산 기암절벽 감탄 자아내

쌍사자 석등∙암수 귀부 등 사지 전체가 보물급

유홍준 선생이 꼽은

답사 여행의 비장처

정교하게 쌓은 석축

탁월한 식견에 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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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영암사지로 가는 길은 중부고속

도로 가다가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고

함양분기점에서 다시 88고속도로를 이용, 합

천 나들목에서 내리면 된다. 합천에서 황매

산으로 가는 길은 야로2 지방도를 달려 삼가

를 지나 가회면 덕촌리를 찾으면 된다. 합천

에서 1026도로를 타고 황계폭포 옆을 지나

1089번도로로가는길도있다.  

◇ 신령한 힘과 기상이
분출하는황매산에자리잡
은 영암사지의 쌍사자 석
등(보물제353호)<위>과여
의주를으스러지게깨물고
있는동<오른쪽>, 서<아래>
귀부(보물제489호).

영암사지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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